
석유화학, 여천해양사무소 폐쇄 반대
여수항․광양항의 특수성․위험성 간과 … 민원업무 신속처리도 불가

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등이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따라 폐쇄되는 여수해양항만청 산하 여천과 광양 해양

사무소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7월7일 행정안전부와 김성곤,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보냈

다.

여수상공회의소,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, 여수지역발전협의회, 여수지역사회연구소, 여수시민협회 등

여수지역 5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“여수광양항만공사가 8월 설립되면 기존 여천해양사무소와 광양해양사무소가

모두 폐쇄될 것으로 안다”며 “그러나 여수항과 광양항의 특수성이나 위험성을 간과한 처사로 존치가 절실하

다”고 요구했다.

또 “여천사무소가 폐쇄되면 그동안 일괄처리돼 편리했던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민원업무가 항만공

사와 여수해양항만청 등 2곳으로 이원화돼 큰 불편이 따른다”며 “특히, 여수국가산업단지 현장 업무처리 시

고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위험물(액체발화물질)을 다루는 현장임을 명심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정부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방침에 따라 8월 설립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와 광양항의

컨테이너부두 운영을 맡게 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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